
공정위, LPG 가격담합 강력 대처
정호열 위원장, 뿌리깊은 관행 근절 … 11월 둘째 주 제제수위 결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열 위원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한국은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

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4억달러), 삼성전자(3억달러) 등 국내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기업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또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어 해외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주

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입장표명과 함께 경험과 테크닉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LPG 공급기업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11월 둘째 주에 전

원회의에 상정해 제제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p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서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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